
2010년 한국국가정보학회 학술회의찾아오시는 길

�교통편

�지하철

- 1, 2호선 시청역에서 하차하여, 6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

*6번과 7번 출구 사이의 지하보도로 이용시, 호텔 B1F로 진입

�자가용

- 광화문 방면: 시청앞 사거리에서 소공동 방면으로 좌회전 후 호텔 진입

- 서소문 방면: 광화문 방면으로 좌회전 - 호텔을 끼고 우회전 시 진입

- 남산3호터널: ① 소공동으로 진입: 을지로 방면 롯데백화점으로 우회전 - 남 문 방

향으로 우회전 - 태평로 진입 - 시청앞 사거리에

서 소공동 방면으로 우회전 시 호텔 진입.

② 소공동으로 진입: 한국은행 앞 좌회전 - 남 문에서 우회전 - 태평

로태평로 진입 - 시청앞 사거리에서 소공동 방면

으로 우회전 시 호텔 진입

- 을지로2가 방면: ① 롯데백화점으로 진입 - 남 문 방향으로 우회전 후 태평로 진입

- 시청앞 사거리에서 소공동 방면으로 우회전 시 호텔 진입

② 서울트라자호텔과 잔디광장 사이로 진입 - 남 문 방면(태평로)

으로 좌회전 - 남 문 전 유턴 - 태평로 진입 - 시청앞 사거리

에서 소공동 방면으로 우회전 시호텔 진입

③ 무교동 진입 - 시청 후면 도로로 좌회전 - 광화문으로 진입하여

유턴 - 시청앞 사거리에서 소공동 방면으로 좌회전 후 호텔 진입

- 남 문 방면: 시청앞 사거리에서 소공동 방면으로 우회전 시 호텔 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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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정보의 과거, 현재 그리고 미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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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 2010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갑니다. 백호의 기상이 어린

올해는 우리 한민국의 국가위상이 한 차원 격상되는 역사적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

다. 이를 위해서 온 국민이 역사의식에 기초하여 진정한 나라사랑의 사명감을 견지해야

할 때라고 믿습니다. 한일합방 100주년, 6∙25전쟁 발발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

가정보의 중요성을 또다시 실감하게 됩니다. 특히 국가정보를 연구하는 학자나 현장에서

뛰는 정보맨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며 국가안보와 국익증진

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. 

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‘한국국가정보학회’에서는「국가정보의 과거, 현재 그리고 미

래」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 습니다. 이러한

세미나를 통해서 국가위상에 걸맞은 국가정보 분야의 발전방향에 한 공감 를 형성하

고 학술적 논리와 실무적 경륜이 만나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. 

창립 3년차를 맞이하는 저희 학회가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여 첫 학술행사를 역사성에

기초하여 힘찬 출발을 다짐하고 발전적 미래를 논의하는 깊은 학술행사로 자리매김 하고

자 합니다.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2010년 1월

한국국가정보학회장

송 성

13:30~14:00 등 록

14:00~14:20 개 회 식

■개회사 : 송 성(한국국가정보학회 회장)

■축 사 : 최병국(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)

■격려사 : 김주성(국가정보원 기조실장)

14:20~16:00 패널Ⅰ: 역사 속의 정보활동

■사 회 :김형국(중앙 )

■발 표 :“고 그리스 정보활동과 현 적 함의”

│박성우(중앙 )

“해방공간에서의 남북한 정보활동”

│양동안(한국학중앙연구원)

■토 론 :유동열(치안정책연구소), 하태경(열린북한통신)

16:00~16:20 휴 식

16:20~18:00 패널Ⅱ: 정보활동의 실태와 방향

■사 회 :이정희(한국외 )

■발 표 :“초국가 안보위협과 정보활동의 방향”

│ 전 웅(국가정보 학원)

“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: 입법부의 정보감독을 중심으로”

│장노순(한라 )

“ 중문화와 정보활동: 화속의 정보기관 이미지를 중심으로”

│한정택(서강 교수)

■토 론 :문성묵(국방부), 신유섭(연세 ), 이정훈(동아일보)

18:00~19:30 만 찬


